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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갈수록 태산
목격자 S클럽 종업원 3명 확보 … 3명은 돈 받고 대역으로 폭행당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김승연 회장이 북창동 S클럽 조모 사장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종업원 3명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5월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클럽 종업원 A씨는 “김승연 회장이 조 사장을 나오라 하더니 <네가 사장이냐>며 복도 끝

까지 주먹으로 밀고 갔다”고 진술했고, B씨는 “김승연 회장이 조사장을 밀고 가더니 벽에 세워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3-4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종업원 C씨는 조 사장이 맞는 장면을 보고 화장실로 숨어 112신고센터로 “전날 강남 카페에 놀러

가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하고 싸웠는데 김승연 회장이 화가나 경호원과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 사장을 폭행하

고 있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었다고 발했다.

3명은 그동안 겁이나 김스연 회장이 조 사장을 폭행한 데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폭력배들을 탐문하던 중 <김승연 회장 일행에게 맞은 사람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피해자 6명 이외에 3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들은 김승연 회장이 G가라오케에 갔을 때 북창동 S클럽 종업원이 4명만 있자 “아들을 폭행했던 일행을 

다 데려오라”고 지시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3명은 G가라오케나 S클럽 종업원도 아니고, 김승연 회장 아들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사건현장 3곳에 모두 

끌려갔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과 관련해 G가라오케의 실질적 사장인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가 한화측 연

락을 받고 윤모씨를 통해 폭력배들을 동원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장씨와 윤씨가 사건이 발생한 3월8일 청계산 등 현장 3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을 확보했으며 

장씨가 11일 경찰에 자진출두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던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씨가 한화측으로부터 폭력배들을 동원한 대가

로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계좌추적 방안을 검토중이며, 김승연 회장이 구속되면 오씨가 자진 입국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오씨와 한화그룹측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범서방파 조직원 출신 나모씨가 운

영하는 청담동 고급 음식점을 최근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당일 저녁 한화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한 매출전표

를 찾아냈다.

경찰은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이 3월8일 저녁 나씨의 음식점에서 오씨 등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폭력배 동

원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5월10일 김승연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승연 회장 등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저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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